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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법치주의 파괴하고 ‘표(標)퓰리즘' 확인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어제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랜 시간의 숙고 끝에 세계에서 손꼽는 공항 컨설팅 회사가 

객관적으로 결정한 김해신공항 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속도전에 착수했다. 

  검증위원회와 민주당의 행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만 겨냥하고, 대형 국책사업 

선정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내팽개친 '표(標)퓰리즘'의 전형이다. 헌법을 관통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는 입법자의 자의적 통치를 금지하며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규범에 의한 지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 외에는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10조원 천문학적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표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증거다. 

  정부여당은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잘못이 정당화된다는 선거 승리 지상주의에 함몰되어 막장극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후보를 

매수하며 야당 후보를 수사해 흠집을 내었다는 의혹이 점차 법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9조원 상당의 

매표행위를 자행한 바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여당의 '표퓰리즘'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변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민형사, 행정상 고소고발, 집행정지 조치, 헌법소원, 국민감사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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